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주요 내용 
1. [빅데이터로 본 2022년 한국교회] 
    한국교회 언론보도,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 기사가 ‘부정’ 기사 앞질러!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 섬 선교 실태 
    2) 한국의 국회의원 수(국제비교) 
    3) 한국 남성의 육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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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한국교회 언론보도,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 기사가 
‘부정’ 기사 앞질러!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탐구센터와 함께 2019년부터 4년째 온라인에서 한국 교회
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넘버즈 33호, 81호, 126호 참조). 2019년부터 3
년간의 주요 이슈로는 ‘목회자 범죄’, ‘코로나19’, ‘신천지’, ‘전광훈 목사’ 등 주로 부정적인 
주제가 많았는데 2022년 처음으로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
회의 회복’ 등 긍정적인 주제가 등장했다. 한편 가스펠투데이가 주관한 또 다른 빅데이터 
분석은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를 통해 보도된 한국교회 관련 뉴스를 대상으로 했는데 2018
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 기사 건수가 ‘부정’ 기사 건수를 앞질렀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소식들이 언론을 덮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계 데이터를 얻는 방식에는 모집단(Population)에서 표본(Sample)을 골고루 뽑아 조사
하는 표본조사 방식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상에서 움직이는 데이터 전체를 뽑아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방식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표본조사가 보여줄 수 없는 매우 유용한 인사
이트를 제공해 준다. 

<넘버즈 178호>는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에 대해 무려 124만 건이라는 방대한 데이
터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소개한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다 객관화하고 동시에 한국교회의 사회 소통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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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탐구센터는 2019년부터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의 게시글과 댓글을 대
상으로 아래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 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
석하고 있다.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요 
 

2022년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 주요 키워드를 부여, 데이터를 수집하
여 한국 교회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을 실시함 
 
1. 조사 주체 : 한국교회탐구센터 
2. 분석 기간 : 2021.12.17. ~ 2022.12.16.(12개월) 
3. 수집 채널 :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에 게시된 본문 및 댓글 
4. 수집 키워드 : 기독교, 교회, 목사 
5. 데이터 수집량 : 총 1,237,256건(중복 포함) 
                            (기독교 223,046건, 교회 732,835건, 목사 281,375건) 
6. 데이터 수집 : API를 활용한 웹 크롤링 방식(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7. 자료 수집 : (주)골든플래닛(TousFlux) 
8. 자료 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 용어해설 
 

버즈량 : 특정 주제에 대한 웹상의 확산 지표 
본문 수 : 특정 기간 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글의 수 
댓글 수 : 특정 게시글에 달린 댓글 총 수 
조회 수 : 특정 게시글을 조회한 수 
연관어 :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글(혹은 댓글)을 형태소로 쪼갠 후 유의미한 단어들을 추출한 언어 
감성 분석 : 게시글 혹은 댓글의 본문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여 형태소별로 긍정, 중립, 부정 점수를 계산한 
                후 합산한 값. 즉 특정 이슈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면 긍정 글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으 
                면 부정 글로 분류함.

빅데이터로 본 
2022년 한국 교회 4대 이슈Pa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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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반기 온라인 여론은 부정적인 이슈나 강력범죄가 아니라 교회의 회복과 역할에 대해, 그리고 이
웃과 난민을 돕기 위한 지원과 모금 운동에 대한 버즈량이 많아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 1월의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논의’와 6월의 ‘탄소 중립 교회 만들기 포럼’은 꽤 높은 버즈량을 보였는
데,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과 교계 환경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 3월의 ‘한국교회 우크라이나 지원 및 모금’이 10,586건이라는 많은 버즈량을 나타낸 것은 한국교회의 관심
이 세계적으로 넓어진 것으로서 세계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 4월의 ‘교회, 이웃돕기 후원 물품 및 성금 전달’이 20,204건의 버즈량을 보였는데, 부활절을 맞아 한교총을 
비롯한 교회연합단체와 각 교회에서 이웃돕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결과로 보인다.  

‣ 5월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회복 논의를 위한 포럼 및 기도회’는 가장 버스량이 많은 이슈였는데
(30,059건), 팬데믹 시대에 위축된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온라인 
여론에서 활발했다. 

2022년 한국 교회, 온라인 여론 
상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회복’ 논의 가장 많다.01

12월 
'21년

1월 
'2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100,264
105,494102,590102,122

88,091
97,055

52,599

[그림] 월별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 (상반기 주요 이슈, 건)

12월  
✓오미크론 확진 목사 부부 거짓 
진술(4,110건) 

✓울산 교회 집단감염(1,988건)

4월  
✓ 교회, 이웃돕기 후원물품 및 성금 전달 
한교총 동해안 산불피해 봉사/집지어주기 
(20,204건) 

✓ 윤석열 대통령 교회 방문(7,985건) 
✓ 신천지 헌혈 캠페인으로 이미지 쇄신 시도 
(1,815건) 

✓ 신도 감금∙성착취 안산 구마교회 목사, 
2심도 징역 25년(83건)

2월  
✓ 한교총, 제20대 대선 개입 자제 
성명 발표(1,621건) 

✓ 교계, 신천지 선거개입 의혹 비판 
(1,183건)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교회 성폭력 사
건 가해자 47%가 목회자’ 발표(155건)

1월 
✓ 탄소 중립 위한 생태교회 논의(2,702건) 
✓ 무속 정치∙비선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모임(1,702건) 
✓ 김포 교회 집단감염(911건) 
✓ 10년 전 목사의 성폭행으로 선교사 꿈 접은 여성 폭로(349건)

3월  
✓ 한국교회 우크라이나 지원 및 모금(10,586건)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전락한 미자립교회 
목사 유죄 징역(215건) 

✓ 여신도 성폭행 목사, 억대 교회돈 횡령으로 
유죄 징역(156건)

6월  
✓ 한교총, 탄소 중립 교회 만들기 포럼 개최(2,198건) 
✓한국교회총연합 6∙25전쟁 제 72주년 예배(421건)

5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회복 
논의를 위한 포럼 및 기도회(30,059건) 

✓ 교계,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5,9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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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8,143

107,345109,532
100,366104,559109,096

[그림] 월별 온라인 여론 추이 분석 (하반기 주요 이슈, 건)

7월  
✓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피소(1,672건)

✓ 김연아-고우림 결혼, 고우림 
부친은 이주민 선교 목회자(894건) 

✓ 헌금 문화의 변화(키오스크)(521건) 
✓ 신천지 “CBS노컷뉴스 해체” 
대규모 시위 활동(637건)

9월  
✓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취재기자 폭행 
(631건) 

✓女부목사 스토킹 목사 감형 논란(133건) 
✓ 예능<고딩엄빠2> 출연자, 
안산 구마교회 피해자(57건)

12월 
✓ 성탄 예배 및 트리 점등식 (3,053건) 
✓ 국가조찬기도회 3년만에 
현장예배 재개(870건)

8월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합의금 
500억 논란(758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2040년까지 ‘한국교회 탄소배출’ 
100% 감축(169건)

10월  
✓ 서울고법, 명성교회 불법세습 
1심 판결 취소(415건) 

✓ 세계오순절대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서 개막(269건)

11월  
✓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19,463건) 
✓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5,199건) 
✓ 신천지 10만 수료식(2,136건) 
✓ ‘궁금한이야기Y’ 최목사, 보호 종료 아동 
성폭행(295건) 

✓ 예능<고딩엄빠2> 출연자 사연 논란(271건)

‣ 하반기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버즈량을 보인 것은 ‘신천지’ 활동이다. 신천지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개로서 
11월에 집중되었는데 하나는 11월의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19,463건)와 ‘신천지 10만 수료식’(2,136건)
이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초기에 확산의 주범이 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질타가 쏟아지자 
위축, 침묵 모드로 들어갔으나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 포교 활동을 전개한 것을 알 수 있다. 

‣ 하반기 이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11월에 5,199건의 버즈량을 보인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였
다. 이는 하반기에 두 번째로 높은 버즈량으로서 이태원 참사가 안겨준 충격과 더불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국민적 관심사에 교회가 부응하여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7월의 ‘헌금 문화의 변화(키오스크)’는 상대적으로 버즈량은 많지 않지만 교회 헌금 문화의 새로운 변화라
는 측면에서 눈길을 끄는 이슈이다.

◎ 하반기,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이슈 부각!



6

주요 이슈 비중(전체 대비)

1.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1%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2%

3.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2%

4. 목회자 범죄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목회자 
범죄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3%3%
4%4%

채널별 이슈 분포 분석

목회자 
범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1%1%
2%

6%

목회자 
범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1%
2%2%

4%

✓ 전체 통계량은 목회자 범죄(66,564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30,059건) >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19,463건) > 전쟁과 참사
에 대응하는 교회(16,011건) 순 

*각 채널 전체 데이터에서 주요 이슈로 검색한 수치이며, 중복제거하지 않음(이슈 간 겹치는 데이터 있을 수 있음) 
**주요이슈 외에 일반적인 기독교적 단어 즉 예배, 성경, 나눔 등은 여기서 제외시켰음.

✓ 채널별로 전체 게시글 중 비중이 큰 이슈를 각각 도출 후, 종합 주요 이슈 도출 진행

4대 이슈

2022년 한국교회 4대 이슈 도출02

뉴스(네이버) 카페(네이버, 다음) 블로그(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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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 교회 이슈 가운데 온라인 여론 버즈량이 가장 많은 이슈는 ‘목회자 범죄’로 총 66,564건 
이었다.
[그림] 4대 이슈 화제성 비교 분석 (건)

*수집채널 :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목회자 범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16,011

19,463

30,059

66,564

4대 이슈 중 버즈량으로는 ‘목회자 범죄’가 가장 많아!03

이슈별 본문 수 비교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목회자 
범죄

106124
173

288

관심도 비교 (본문 1건 당 조회수)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목회자 
범죄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1.251.36

2.56

4.39

참여도 비교 (본문 1건 당 댓글수)

*수집채널 :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가 본문 건수는 높지 않았는데 관심도와 참여도는 제일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것은 한편으로는 신천지 교인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확산 노력과 다른 쪽에서는 신천지에 비판
적인 사람들의 비판적 참여가 있었기에 관심도와 참여도가 다른 이슈와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의 본문 건수는 가장 적지만 노출기간에 비해서 상당한 버즈량을 보여주었
다. 관심도와 참여도는 적은 편이나,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대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이슈였다는 점
에서 주목할만하다.  
‘목회자 범죄’는 관심도와 참여도에서는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목회자 범죄가 새롭지 않은 사건인데다가 
구체적 내용의 특이한 점이 없어서 관심도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림] 4대 이슈 관심도와 참여도 비교 분석 (건)

◎ 관심도/참여도는 ‘신천지 포교 활동’, 
     주목할 이슈는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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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난민 및 사상자가 발
생하자, 교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회를 열고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대표적인 교회연합기구인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기도 요청뿐만 아니라 난민 
구호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 외에 한국교회봉사단과 같은 교계 기관 그리고 개별 교회 및 개인
들의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 등이 온라인에서 긍정적 여론을 형성했다.  
2022년 10월 말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발생하자 교회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개
최했다.  
본문수, 조회수, 댓글수 등에서 객관적인 지표는 4대 이슈 중 가장 낮지만 사회적 파장, 단기간에 관심을 끈 
점, 교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올해의 첫 번째 이슈’로 선정했다.

12월 
'21년

1월 
'2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2

3,113

1,377

8377288741,0201,148

1,923

2,911

819
335214

[그림]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건)

교계, 우크라이나에 성금 전달 및 기도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와 회복 예배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한교총, 동해안 산불 이재민 위해 새 집 35채 무상 제공”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위로할 수 있음에 감사, 

교회의 본질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듦에 감사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행동해야 할때 행동하는 한국교회,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주요 4대 이슈Ⅰ]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04

한교총,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 전개



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단체 및 기관에서 포럼,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하여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온라인 예배 중심에서 현장 예배 중심으로 전환되었지만 참석하는 성도 수는 이전에 비해 줄어들면서 대면 
예배를 강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론에 노출되었다.  
본문수 2위, 관심도 2위, 참여도 2위로 일상 회복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의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옮겨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주요 4대 이슈 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12월 
'21년

1월 
'2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91

2,2752,2162,116
2,3632,4592,4182,413

2,7302,686
2,411

2,873

2,008

[그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건)

-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설립24주년 맞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 웨슬리신학연구소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웨슬리안 교회론’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교계 
현장 예배 통한 공동체 회복 기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한국 교회에 던진 교훈과 도전을 환기하며 교회의 본

질을 찾아가야 한다.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의 ‘현장성’을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장합동, 워크샵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대응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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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범죄 이슈로는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외에
도 목회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횡령하는 범죄 사건들도 보도되었다.   
MBN 예능 방송 <고딩엄빠2> 출연자가 안산 구마교회 피해자로 밝혀졌으며, SBS 방송 <궁금한이야기Y>
는 보호 종료 아동을 성폭행한 최 목사에 대해 방영했다. 미디어를 통해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본문 수는 1위이나 참여도는 3위, 관심도는 4위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목회자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
한 이슈라서 새로운 관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월 
'21년

1월 
'2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077

6,0796,0236,387
5,4865,673

5,1915,3375,2135,604
4,610

5,375

2,509

[그림] 목회자 범죄 (건)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전락한 미자립교회 목사 유죄 징역 
- 여신도 성폭행 목사, 억대 교회돈 횡령으로 유죄 징역

10년 전 목사의 성폭행으로 
선교사 꿈 접은 여성 폭로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피소

  [‘목회자 범죄’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 피해자 중엔 유치원생도...” 

 

“고딩엄빠에 또 한번 역대급 사건이 공개되었어요. 

혹시 안산 구마교회 사건 아시는지...안산에 있는 교회와 대안학교에서 

지난 20여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행위와 성인을 대상으로도 

육체적, 성적인 학대와 감금, 종교 강요, 노동착취가 벌어진 사건인데요...”

‘궁금한이야기Y’ 최목사, 
보호 종료 아동 성폭행

- 女부목사 스토킹 목사 감형 논란 
- <고딩엄빠2> 출연자, 안산 구마교회 피해자

◎ [주요 4대 이슈 Ⅲ] 목회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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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신천지는 ‘아카데미’ 등으로 위장해 대학 커뮤니티 등에서 조직적이고 계획
적인 포교활동을 재개하였다.  
2020년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고
자 헌혈 캠페인, 유튜브 온라인 세미나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문수 대비 관심도와 참여도 모두 1위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신천지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에 기인한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은 실추된 신천지 이미지를 만회하고자 사회적 봉사 활동 중
심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4대 이슈 IV]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12월 
'21년

1월 
'2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92

1,614

1,2491,183

1,7031,814

1,4591,364
1,613

1,776

2,156

1,705

835

[그림]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 (건)

교계 신천지 선거개입 의혹 비판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 이슈 관련 댓글 중 발췌] 

“자신들의 규모를 알리고 교단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매해 대규모 행사를 벌이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 주춤해진 틈을 타 서서히 움직이더니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펼쳐지자 드러내 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신천지 ‘CBS노컷뉴스 해체’ 
대규모 시위 활동 -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 신천지 10만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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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3년 연속 동일한 주요 이슈는 ‘목회자 범죄’가 유일했는데, 목회자의 성범죄 사건과 목회자
의 교회 헌금 유용 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 성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JMS의 정명석이 피소된 
것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전락한 미자립교회 목사 유죄 사건, 여신
도 성폭행 목사 억대 교회 돈 횡령 유죄 사건, 여신도를 감금하고 성착취한 안산 구마교회 목사에게 원심 
확정된 사건 등이 거론되었다.  
코로나 관련 주제도 3년 연속 등장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이슈화되었고 
2021년에는 교회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주요 이슈였다. 2년 동안의 코로나 이슈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2년의 코로나 이슈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분
적으로 해제되면서 포스트 코로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교회에 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 회복에 대한 관심이 커서 다양한 단체 및 기관에서 포럼,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하여 교회의 회복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활발하게 만들어졌다.  
신천지 관련 이슈는 2020년과 2022년에 등장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신천지가 부각
된 사건이었고 2022년에는 신천지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르
다.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는 2022년에 처음 등장한 이슈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이태원 참사 사건
의 희생자 편에 서서 교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이는 긍정적 이미지 조성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2020년 ~ 2022년 주요 이슈 비교 분석

주요 이슈 비중(전체 대비)

2020년

코로나19 확산 21%
신천지 5%
전광훈 목사 4%
목회자 범죄 1%

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 14%
목회자 범죄 11%
방역수칙 위반 10%
입양아 학대 3%

2022년

목회자 범죄 5%
포스트 코로나 시대교회의 회복 2%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2%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1%

3년 연속 동일 이슈, ‘목회자 범죄’가 유일하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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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2020 2021 2022

9.611.514.716.523.8

80.682.280.772.766.3

10.46.34.610.89.9

긍정 중립 부정

‣ 2022년 교회 관련 뉴스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보도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긍정
성향이 부정성향보다 0.8%p 높았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 기사가 
부정기사보다 더 많았다.  

‣ 2022년, 긍정성향과 부정성향의 역전 현상을 가져온 요인으로는 1)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방역당국 및 
사회와 교회 간에 갈등이 줄었고. 2)전광훈 목사의 극우 정치집회와 JMS의 성폭행 등 부정성향의 뉴스가 
있지만, 이전에 비해 높은 부정적 이슈가 감소했으며, 3)우크라이나 전쟁, 동해안 산불피해, 이태원 참사 등
에 관한 한국교회(한교총 등)의 사회봉사활동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보도 성향] 
5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관련 보도, ‘긍정’이 ‘부정’보다 앞서!01

[그림] 연도별 한국교회 관련 언론보도 ‘긍정’ vs ‘부정’ 성향 추이 (%)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그림] 2022년 교회 관련 언론보도 ‘긍정’ vs ‘부정’ 성향 추이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긍정 기사 부정 기사

5.4

4.9

11.7
14.1

15.7

6.2

11.3

9.6
8.6 8.6

11.5
9.5

13.4

6.7

10.0 10.3
8.0

6.6

11.7
10.0 9.8

15.8

11.4

9.2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앞에서의 온라인 전반에 걸친 빅데이터 분석(Part A) 이외에 최근 발표된 언론 뉴스 보도만을 대상으로 한 빅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스펠투데이 주관, 크로스미디어랩 수행(책임연구 옥성삼박사) 
2. 대상기간 : 2018~2022년 
3. 분석 대상 : 총 15개 중앙 언론 (일간지/경제지/방송사) 외 한국교회 관련 보도 기사 
4. 검색 키워드 : 교회, 기독교, 목사, 예배, 선교

언론 뉴스 보도 
빅데이터 분석Par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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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주목한 한국기독교 단체는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이다.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활동이 주요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는데, 
특히 한교총은 금주의 인물과 교회 각각 1회, 금주의 이슈 7회, 금주의 좋은뉴스 3회 등 총 12회 언론의 주
목을 받았으며 12건 모두 긍정적으로 보도됐다.  

‣ 언론이 주목한 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연합사역 그리고 교회 차원의 여러 활
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2년 언론 주목 한국 기독교 단체] 
언론이 주목한 한국 기독교 단체 ‘한교총’!02

[표] 연도별 한국교회/단체 이슈

2018 2019 2020 2021 2022

1 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전광훈 정치언행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한교총 대사회활동

2 명성교회 세습 3.1운동 100주년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교회 집단감염 우크라이나 전쟁

3 신옥주 사기 폭행 목사 일탈 교회 집단감염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

전광훈과  
 극우 정치활동

4 목사, 그루밍 성폭력 명성교회 사태 대구 신천지 차별금지법 JMS 성폭행과 
 교회 성폭력 문제

5 오정현 목사  
대체 복무제 

사랑의교회 예배당 
이재록 성폭력 . 채플,  

 인권위 권고 갈등 코로나 19

[그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언론보도 주요내용 [그림] 여의도순복음교회 언론보도 주요내용

한기총과의 통합논의, 부활절 연합예배, 우크라
이나 지원, 울진 산불 이재민 집 선물, 기독교 문
화유산 탐방,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추진,

평양 심장병원 추진, 코로나와 폭우피해 가정 지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지원, 희망박스 지원, 사회봉
사 예산 책정, 부활절 연합예배, 세계 오순절대회, 한
교총 대표회장 취임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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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주목한 좋은 뉴스로는 한교총의 ‘산불 피해 이재민의 집’이 선정되었다. 
‣ 반면, 언론이 주목한 나쁜 뉴스의 종류로는 ‘성폭행 관련’이 13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범죄가 12
회, 극우 정치집회가 6회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좋은뉴스 vs 나쁜뉴스] 
한교총, ‘산불 피해 이재민 집 선물’ 가장 좋은 뉴스로 뽑혀!03

[그림] 언론이 주목한 나쁜 뉴스 

[그림] 언론이 주목한 좋은 뉴스

- 한교총 주관 ‘산불 피해 이재민 집 선물’ 

- 다양한 출간 : 조지송 평전, 베어드 자료집, 성소수자 안내집, 우리가 사랑한 교회, 
                       활천 창간 100년, 한국 초기 의료선교사 열전, 내한선교사 사전 등 

- 개관 : 전주.강화 기독교역사기념관, 김규식 추모표지판, 한국순교자기념관 재단장, 
             삼척방주교회, 목원대 조각공원, 사애리시 선교사 기념관 등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자료 출처 : 크로스미디어랩, 2022년 언론이 바라본 한국교회(개신교), 2023.1.20. 

- 성폭행 관련 (13회), JMS, 기독교인터넷언론사 회장 아들 등   

- 범죄(거짓말, 횡령, 사기갈취, 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채플강요 등) (12회) 

- 극우 정치집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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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다. 이 긍정적 이슈를 분석하면 긍정적인 온라인 여론
을 형성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전쟁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기도하고 모금을 해서 물질적 지원을 한 
이슈였다. 우리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인류애적 공감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 애쓰는 활
동이 부각된 것이다. 2021년 미얀마에서 민주화 항
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 일각에서 미얀마 민주화 항쟁
을 지지하는 성명 및 기도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와 같
이 지역적 인종적 차이를 넘어서 전 세계적 재난과 전
쟁 그리고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돕는 교회의 모습
은 자기 생활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큰 관
심을 두지 않는 혹은 관심만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사회를 교회가 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교회가 사회를 일깨우는 역할
을 할 때 세상은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에서 참사는 이태원 참
사를 의미한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159명의 사람들
이 희생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교
계 일각에서는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 모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러한 참사에 공감하
며 이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은 상
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구조하고 돌본 사
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이었다. 

또 이번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한교총에서 울진 산
불 이재민의 집을 새로 지어준 일 등은 지자체들이 하
지 못한 일을 교회가 했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
고 하겠다.  

세상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속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처럼 사회적 약자
를 위해 공감과 위로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 고통이 
발생할 때 세상속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
고 위로하시며 치유해주신 예수님의 행동을 따를 때 
교회는 비로서 자기 사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것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얻는 길이며 이미
지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한국교회탐구센터는 해마다 한국교회에 관한 온라
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4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한
다. 올해도 온라인 여론의 4대 이슈를 발표했다. 각 
연도별 4대 이슈를 보면 2020년의 이슈는 ‘코로나
19 확산’, ‘신천지의 코로나 감염’, ‘전광훈 목사와 태
극기 집회’, ‘목회자 강력 범죄’였고 2021년에는 ‘코
로나 집단감염’, ‘목회자 강력범죄’, ‘방역 수칙 위반’, 
‘입양아 학대’였다. 4가지 이슈 모두 부정적 이슈였
고 사회적 반향이 뜨겁게 일어났던 이슈였다. 이 가운
데 교회발 코로나 감염 이슈는 교회가 자기들 신념과 
활동을 위해서 공익과 사회적 규칙을 무시한다는 인
식을 심어주었으며,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는 일
반국민들에게 거북한 이미지를 형성시켰다. 정인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입양아 학대 이슈와 목회자 범죄 
이슈는 교회와 기독교인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존재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이미지와 신뢰도는 크게 실추
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20년 1월에 기독
교윤리실천운동이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회사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31.8%였다. 코로나19를 거친 2022년 4월 중견 교
회 목회자 모임인 ‘사귐과 섬김’과 국민일보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하여 발표한 신뢰도는 18.1%로 급락
했다. 한국교회는 배타적, 이기적이라는 이미지가 강
화되었으며 교회 호감도는 25.3%로서  35.4%와 
66.3%의 호감도를 각각 보인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 
크게 뒤질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되었
다. 

2022년의 4대 이슈는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
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회복’,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목회자 강력범죄’였다. ‘목회자 강력범죄’
는 해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로서 한국교회 이미
지를 갉아먹는 치명적 요인이며, ‘신천지 포교활동 재
개’는 우리가 신천지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의를 
주는 이슈이다.  

4대 이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쟁과 참사에 대응
하는 교회’였다. 지난 3년 간 부정 이슈만 있었으나 
올해는 한국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슈가 부각된 것이



1.[한국 섬 선교 실태] 

2.[한국의 국회의원 수(국제비교)] 

3.[한국 남성의 육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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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섬 선교 실태

한국의 섬 교회 실태, 
유인도 10개 중 4개는 ‘무교회 섬’!
코로나19, 인구 감소, 저출산 등의 문제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한다. 육지가 아닌 섬 사역을 하는 교회
는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크게 실감하고 있는데, 섬 선교단체인 한국섬선교회에서 최근 발표한 국
내 섬 선교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섬선교회의 ‘2023 섬 선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전체 섬은  3,117개인데 이 중 유인
도는 370개였다. 유인도 가운데 ‘교회가 있는 섬’은 61%로 10개 중 6개 정도였고 나머지 39%는 ‘교회가 
없는 섬’인 무교회 섬이었다. 

[그림] 국내 섬교회 실태 (개)

*자료 출처 : 국민일보, 약해져가는 섬 섬 섬... 복음의 등대가 꺼져간다, 2023.01.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3372)

◎ 섬 목회자, 2명 중 1명은(51%) ‘생활고’로 어려워!
섬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점에 대해 물은 결과, 섬 목회자의 절반(51%)이 ‘생활고’라고 응
답했고, 다음으로 ‘교인 고령화’ 18%, ‘자녀 교육’ 11%, ‘외부와의 단절’ 10% 등의 순이었다. 
의료, 복지, 교육 등 각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립된 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감으로 섬기
는 섬 목회자들은 단순 미자립이 아닌 존폐의 기로 가운데 있다.

전체 섬 수 무인도 유인도

370

2,747
3,117

교회가 
없는 섬
39% 교회가 

있는 섬
61%

[그림] 섬 목회자에게 어려운 점 (%)

*자료 출처 : 국민일보, 약해져가는 섬 섬 섬... 복음의 등대가 꺼져간다, 2023.01.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3372)

생활고 교인 
고령화

자녀교육 외부와의 
단절

자기(목회) 
개발 부족

101011
18

5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5C?arcid=0924283372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5C?arcid=092428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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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국회의원 수(국제비교)

한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17만 명으로 OECD국가 중 4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일까? SBS NEWS 분석 자료를 통해 OECD 36개국의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고, 한국의 위치를 살펴본다. 
각 국가의 인구수를 국회의원 정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1위는 62만 362명으
로 ‘미국’이 가장 많았고, 2위 ‘멕시코’, 3위 ‘일본’, 4위가 ‘한국’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국회의원 1명이 국
민 17만 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 중 의원 1인당 차지하는 인구 수가 상위권에 들었다. 
다만 미국은 주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방주의 국가로 행정권의 상당 부분을 주에서 담당하기에 미국 상
하원 국회의원 수가 아닌 주 의원 수를 비교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표] OECD 국가(36개국) 국회의원 정원과 1인당 인구수 (상위 10위, 명)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여길 수 있는데 보
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 6개를 떼어 살펴보자.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교적 비슷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보면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각각 9만 
8,516명, 7만 7,099명으로 한국(17만 2,483명)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나라들끼리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두 배 또는 그 이상 되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구 대비 국
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이다.

[표]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OECD 6개국 국회의원 정원과 1인당 인구수 비교 (명)

*자료 출처 : SBS NEWS, “한국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따져 보니 기사 참조, 2023.01.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
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인구 비슷한 나라끼리 비교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수 많지 않다’!

순위 국가 인구 의원 정원 의원 1인당 
인구수

1 미국 3억 3,189만 535 62만 362
2 멕시코 1억 2,671만 628 20만 1,760
3 일본 1억 2,568만 707 17만 7,767
4 한국 5,174만 300 17만 2,483
5 튀르키예 8,478만 600 14만 1,292
6 독일 8,320만 667 12만 4,732
7 호주 2,569만 227 11만 3,163
8 이탈리아 5,911만 600 9만 8,516
9 칠레 1,949만 205 9만 5,089

10 캐나다 3,825만 443 8만 6,334
*자료 출처 : SBS NEWS, “한국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따져 보니 기사 참조, 2023.01.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
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국가 인구 의원정원
의원 1인당 
인구수

프랑스 6,775만 925 7만 3,243
영국 6,733만 1,450 4만 6,432
이탈리아 5,911만 600 9만 8,516
한국 5,174만 300 17만 2,483
스페인 4,742만 615 7만 7,099
캐나다 3,825만 443 8만 6,334
폴란드 3,775만 560 6만 7,40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5C?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5C?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5C?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5C?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5C?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5C?news_id=N100705093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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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29,04127,42322,29717,66512,042

110,555112,040105,16599,19890,110

전체 육아 휴직자 남성 육아 휴직자
남성 비율

3. 한국 남성의 육아 참여

우리나라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2017년 13% → 2021년 26%로 증가 추세! 
한국에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고용노동부의 ‘남성 육아휴직자 통계’ 자료를 통해 살
펴본다. 2021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110,555명이었고,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9,041명으로 4명 중 1
명 수준(26%)이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에서 2019년 21%, 2021
년 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남성 육아휴직자 수 (명)

그렇다면 자녀 돌봄을 위해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OECD 양성평등 추구 2017 보
고서⌟를 보면 OECD 주요 국가에서 엄마 아빠가 가장 어린 자녀와 하루 동안 보내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미취학 자녀와 취학 자녀 집단 모두에서 엄마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아빠와 보내는 시간 대비 긴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취학시기로 접어들면 엄마, 아빠 간 아이 돌봄 시간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한국은 OECD 비교 대상 국가 중 미취학 자녀와 취학 자녀 집단 둘 다에서 아빠의 돌봄 참여 시간이 가장 
저조했고, 미취학 자녀의 경우 아빠와 엄마의 돌봄 참여 시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하루 중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하는 시간 (OECD 주요 10개국, 분)

*자료 출처 : 시사IN, 아빠의 육아 참여 성공 조건은? 기사 참조, 2023.01.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6) 
참조) 원자료 출처 : OECD,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 2017, 192p. (https://read.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the-
pursuit-of-gender-equality_9789264281318-en#page11)

◎ OECD 주요 10개국 중 한국 남성의 육아 참여 시간, 가장 저조해!

*자료 출처 : 시사IN, 아빠의 육아 참여 성공 조건은? 기사 참조, 2023.01.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6) 
참조) 원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꾸준한 증가 추세’ 보도자료,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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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5C?idxno=49406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5C?idxno=49406
https://read.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the-pursuit-of-gender-equality_9789264281318-en
https://read.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the-pursuit-of-gender-equality_978926428131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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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언
론
 보
도
 기
사
 큐
레
이
션

◎ 정치

◎ 사회 일반

50~60%대 유지해온 중산층, 다음 세대엔 줄어들 듯   
중앙일보_2023.02.01.

한국인의 주식이 고기로 바뀌었다…“밥심으로 산다”는 옛말   
한겨레_2023.02.05.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   
연합뉴스_2023.02.06.

"2020년생 노인될때도 한국 노인빈곤율 최악…10명중 3명 빈곤"   
연합뉴스_2023.02.05.

"한국 민주주의 세계 16→24위 하락…국민자유↑ 정치문화↓"   
연합뉴스_2023.02.02.

"작년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받아"   
연합뉴스_2023.02.05.

올해 서울대 합격자 64% 남학생… 통합수능 영향   
조선비즈_2023.02.03.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28호(2023년 2월 1주)  
- 대통령 지지도, 정당별 호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감·가능성 인식, 정부 대응 평가등

따로 노는 청소년...보수 남성은 페북, 진보 여성은 이곳 즐겨   
매일경제_2023.01.31.

    [AI관련 기사 모음, (여성신문)]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89호(2023년 1월 5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등

1. 인공지능이 나에게 거리두기를 한다면 _2022.02.26.

2. 기계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바빠야 한다 _2022.03.20.

3. 인간이 AI보다 한 수 앞서야 하는 이유 _2022.04.23.

4. AI에게 추앙받는 사람 _2022.05.22.

5. 메타버스서 공포증 극복 명품 쇼핑...‘비바 테크놀로지 2022’ 참관기 _2022.06.23.

6. 월경 난자 냉동... 79조 펨테크 시장 더 커진다 _2022.07.21.

7. 사람을 살리는 AI 솔루션이 필요하다 _2022.08.21.

8. 이상행동 탐지 채팅앱 신고...AI로 스토킹 막으려면 _2022.09.19.

9. 일하다 죽지 않게 만들 기술이 필요하다 _2022.10.19.

5060 퇴직남 우울증에 빠지다...우울 불안장애 환자만 19만명   
조선일보_2023.02.0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84
https://www.mk.co.kr/news/it/1062473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77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5012900004?section=search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6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79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171900009?section=search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2/03/VEIWTXZMPNCWHE56KQBGGKLX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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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빅뱅" 예상 틀렸다…집 카페서 일해본 그들의 반전   
중앙일보_2023.02.04.

"사회성도 경험도 부족"… 코로나 학번 못 미더운 기업   
매일경제_2023.02.05.

요즘 공무원들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노후도 불안하다”   
조선일보_2023.02.03.

◎ 경제 / 기업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재택근무, 하루 업무 30분씩 늘렸다   
한겨레_2023.02.01.

“北 식량부족 사태, 1990년 대기근 이후 최악”   
시사저널_2023.01.20.

미래 불안에 '코로나 저축' 안 쓰는 일본…GDP의 10% 초과   
연합뉴스_2023.02.05.

◎ 국제

1인 가구 늘어나는데…혼밥 자주하면 ‘이것’ 위험↑   
동아일보_2023.02.04.

◎ 건강

◎ 기독교 / 종교

한국교회 헌금 총액은 얼마인가   
국민일보_2023.02.02.

◎ 칼럼

10. ‘AI 예술가’는 이미 현실, 이제 창작자들이 연대해야 _2022.11.19.

11. 요즘 대세 ‘챗GPT’ 이후의 AI는 어떻게 진화할까 _2022.12.21.

    [교회, 외로움을 돌보다]

美 34%가 ‘목회자 신뢰’… 팬데믹 이후 하락세   
크리스천투데이_2023.02.05.

4명 중 1명 ‘중증의 고독’… 종교인이 외로움 덜 탔다 _2023.02.01.

<설문 통해 본 교회의 역할> 세대 맞춤형 공동체 만들어 마음 터치… 고독감 날린다 _2023.02.01.

‘진격의 챗GPT’ 3분 만에 설교문 뚝딱… 목회 사역에도 충격파   
더미션(국민일보)_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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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8215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30204/117733340/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928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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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
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
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MOU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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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 전체를 모아 엮은, 
<2022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4>를 출
판하였습니다. 책 출판을 위해 재정 후원해 주신 일산 한소망
교회(류영모 목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분들에게는 이미 배포해 드렸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하
신 분이나, 후원자가 아니지만 꼭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
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소 소식 |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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